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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아산정책硏, ‘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과 황강 댐 방류 문제에의 함의’
이슈브리프 17일 발표



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17일 이기범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‘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과 황강 댐 방류 문제에의 함의’를 발표했다. 이슈브리프는 2011년부터 건설 중인 에티오피아의 ‘그랜드 르네상스 댐’을 둘러싼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수자원 분쟁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근 다시 발생한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.
 
이기범 연구위원은 나일 강 상류국인 에티오피아가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르네상스 댐의 건설 및 운용이 하류국인 이집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집트의 문제제기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“2020년 현재 이집트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과 ‘법적 구속력 있는’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랜드 르네상스 댐의 운용을 규율하고자 한다. 특히 이집트는 이 조약 내에 분쟁해결 절차, 이집트에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등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. 이는 단순히 정치적 합의로는 수자원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류국이 하류국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를 점하고 때문이다.”라고 언급했다. 이는 국가급 행위자 간 수자원 분쟁이 미봉적 정치적 합의가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관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또한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재발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는 없을지라도 황강 댐 방류 문제를 규율하는 동아시아적 체제 구축 또는 분쟁해결 절차를 명시한 법적 구속력 있는 남북 간 합의서 체결을 제안하면서 “이러한 체제 구축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 도출은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 재발을 ‘국제위법행위’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협상 등에서 한국이 우월적인 지위에 설 수 있는 대응책이라 판단된다.”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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